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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

다. 그러나 이 후보는 반성은 고사하고 대선을 최악의 저질 네거티브 판으로 몰

아가고 있습니다.

논점 흐리기로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이 후보의 수법입니다. 여전히 

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이 후보는 본인 의혹부터 해명하시기 바랍니다.

지난 27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상납장부에는 이 후보의 성접대 관련 내용이 담겨 

있습니다. <2013년 8월 15일 숙소 및 접대 요청(새누리당 이준석 의원), 유성 리

베라 호텔(성 접대) 130만원>, <2013년 8월 22일 선물요청(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

이준석 대표용) 900만원>. 지출내역서에 명시된 구체적 기록입니다.

언론에 따르면, 이 후보는 장부에 기재된 8월 15일, 실제로 대전에 내려가 김성

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만난 것이 확인됩니다. 이후 리베라 호텔로 이동해 룸

살롱을 간 것이 김 대표 문자메시지로 확인된다고 합니다.

김 대표는 이 후보를 정치에 입문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 비선권력으로 

큰 의혹을 받았던 1명과의 유착도 의심되는 사람입니다. 두 사람의 관계성을 볼 

때 장부의 내용을 단순 허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.

이에 대해 이 후보는 검찰 수사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명합니다. 국민들이 듣

기에 마치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이 

아닙니다. 실제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입니다.

만약 해당의혹이 공소시효 이내 제기되었더라면 어쩌면 지금의 ‘이준석 후보’

라는 단어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.

지금 이 후보의 입에서 쏟아지는 각종 궤변은 본인의 잘못을 감추려는 몸부림에 

불과합니다. 역대급 공중파 막말, 명태균 의혹, 김건희 통화 의혹, 그리고 성접대 

의혹까지,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..

이 각종 의혹들은 지금 이 후보를 향하고 있습니다. 그 의혹에 답하는 것에는 

굳이 압도적 새로움까지도 필요치 않습니다. 부디 기본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. 

국민들은 지금 압도적 해로움에 고통받고 있습니다.

이준석 후보는 성상납 의혹부터 밝히십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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